
이스탄불의 아기아 소피아 사원의 전

경. 주위에는 15세기 터키 무슬림이 

이곳을 점령한 다음 생긴 것으로 이슬

람 교의 상징인 네 개의 미나레(첨탑)

가 서있다. 뒤쪽으로 흑해로 이어지는 

보스포로스 해협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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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아기아

(聖) 소피아’ 사원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아기아 소피아의 뜻은 그리스 어로 ‘성

스러운 신의 지혜’인데, 여성 형으로 성모 마

리아에게 바친 교회인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

은 6세기 비잔티움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대

제 때 건립된 것이다. 

사원 안에는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양측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각각 그려져 있다. 이것은 4세기 초 그 

때까지 박해받던 기독교를 용인하고 이곳 이스

탄불로 로마제국의 수도를 옮겨온 콘스탄티누

스 황제는 도시의 모형을, 그리고 유스티니아

누스 대제가 자신이 세운 아기아 소피아의 모

형을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기독교는 이곳 이스탄불, 즉 당

시의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던 392년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동․ 서 로마제

국이 분열(395)된 이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여 약 천 여년에 걸친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제국)의 역사가 이어졌다.

터키 각 지역에는 중세 비잔티움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아기아 소피아라 불리는 

또 다른 사원들이 남아있다. 비티니아의 니캐아(터키 지명: 이즈니크), 흑해  남부  

연안의 트라페준다(터키 지명: 트랍존) 등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파

리에 영화 ‘노트르담의 곱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트르담(‘우리들의 귀부인

[성모 마리아)’이란 뜻) 사원이 있으나, 다른 도시에도 같은 이름의 ‘노트르담’

으로 불리는 성당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노트르담도 아기아 소피아와 같이 성모마

리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이스탄불, 니캐아, 트라페준다 등에 남아있는 아기아 소피아 사원을 

둘러싸고 터키 무슬림과 그리스 정교도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발단은 20세기 

초 이래 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이들 교회를 터키 무슬림이 회교(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탄불의 아기아 소피아는 기원

전 5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

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도움 양식 등 고도의 건축 기술로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

리스 인 건축가 안테미우스와 수학

자 이시도로스가 설계와 축조를 주

관했다.  

흑해의 서남쪽에 이스탄불, 그 해협 맞은 

편 가까운 곳 소아시아의 내륙에 니캐아, 

흑해의 동남쪽 연안에 트라페준다(트랍존)

가 있다. 

1453년 이스탄불(당시 비잔티움의 수

도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교의 오스만 

터키에게 함락된 이후 이곳 아기아 소피

아는 정교회에서 무슬림이 예배하는 ‘자

미’로 바뀌었다. 20세기 초 케말 파샤의 

쿠데타에 의해 오스만 터키제국이 터키 

공화국으로 바뀐 다음인  1934년, 이스탄

불의 아기아 소피아 사원은 박물관으로 

변신하여 오늘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런데 올해 봄(2012.5.27일) 수천 명

의 과격 무슬림 터키인들이 아기아 소피

아 사원 앞에 집결하여, 터키 정부에 대

해 이 사원을 자미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기아 소피아를 다시 

‘자미(무슬림 사원)로!’, ‘알라 신은 위대하

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인 다음 사원 앞에서 

집단 예배를 드렸다. 무슬림 과격 집단인 <동방

사원연합>의 의장인 셀리흐 투르칸 씨의 말에 

따르면, ‘아기아 소피아’를 자미로 하지 않은 

것은 75백만 터키 무슬림은 물론 3천만 쿠르드 

인을 더한 이들을 모독하는 처사이며 서구인들

이 자신들을 백안시하는 결과라고 한다. 또 그는 

로이터 합동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항의시위

는 1453년 터키 무슬림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이

스탄불) 함락 이후 559년째 해를 기념한 것’이

라고 하고, ‘수호자 무하마드의 후손으로서 우

리는 아기아 수피아가 다시 자미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

장한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비티니아 지방 이즈니크의 아기아 소피아에서 현실화되었

다. 이즈니크는 이스탄불에서 멀지 않은 곳, 보스포로스 해협 맞은 편 소아시아 내

륙에 있는 곳인데, 그곳 아기아 소피아 사원은 이스탄불의 아기아 소피아보다 더 

빠른 1331년 오스만 터키 인의 손으로 넘어가 자미가 되었다가, 1922년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자미로 바뀌어 무슬림의 종교지도자 ‘이맘’이 임명

되어 기도를 관장하고 있다. 

이런 전례를 따라 흑해 남부 연안의 도시 트라페준다에서도 그곳 아기아 소피아

를 자미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터키의 부총리 M. 아린츠는 지금



트라페준다(트랍존)의 아기아 소피아 

사원

니캐아(이즈니크)의 아기아 소피아 사원

14~20세기 초까지 무슬림의 사

원(자미)로 쓰이던 니캐아의 아기

아 소피아 사원에 무슬림의 상징

이 장식되어 있다.

까지 박물관으로 쓰이던 이 사원을 자미

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아기아 소피아를 정교회의 신성한 상

징으로 간주하는 그리스 인들은 무슬림 

터키 인들의 이런 움직임에 경악하고 있

고, 무슬림과 정교도 간의 공방전은 트위

터와 페

이스북을 

뜨 겁 게 

달 구 고 

있다. 그

리스 정부는 그리스 주재 터키 대사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외교부 장관 아브라모풀로스는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도록 특명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지금은 무슬림 터키의 영토가 되었으나, 기독교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아기아 소피아 사원은 정교회 이외의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 인들은 터키 무슬림

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반면, 무슬림들은 

아기아 소피아 사원을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

는 자미로 바꿈으로서 서구인들에 대해 자신

의 자존과 주체성을 지키는 길이 된다고 생각

한다.  

한편, 트라페준다에 거주하는 무슬림 터키

인들 가운데서도 박물관을 자미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옛 정교회 사원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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